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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6.(일) 17:30 배포 일시 2022. 10. 16.(일) 17:3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신용식 (044-203-2381)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복철한 (044-203-2382)

“한국-베트남 양국 관계의 더욱 알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협력 기회 만들어 나가자”
- 10. 16. 문체부 장관, 베트남 문체부 장관 만나 양국 문화교류·협력 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10월 16일(일) 오후, ‘2022 

문화잇지오’ 행사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응우옌 반 흥(Nguyen Van Hung) 장관을 만나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넓히기로 했다. 

  박보균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깊이를 넓힌다면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양국 문화교류와 협력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의 한국 유치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응우옌 반 흥 장관은 “‘문화잇지오’ 사업을 통해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3 아시안컵의 한국 유치를 위해 협조

하겠다.”라고 화답하며, 양국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매년 한국에 해외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신한류 문화다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한 ‘2022 문화잇지오’ 행사에서는 10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베트남 호이안 거리 재현, 베트남 전통공연단의 

화려한 공연, 베트남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베트남의 문화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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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박보균 장관과 응우옌 반 흥 장관은 면담 전 함께 베트남의 전통 

거리를 재현한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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